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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개나리와 진달래가 이 땅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라면, 

매년 찾아오는 봄 특새는 우리 영혼에 봄을 알리는 은혜의 전령입니다. 

지난 23년간 봄・가을 특새의 은혜로 영적 차렷자세를 견지해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가슴 벅찬 첫날입니다.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기에, 새벽 3~4시 어둠을 뚫고 특새의 자리로

달려오는 영가족들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혹독한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알고도 믿는’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사,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로 당겨와 능력 있게 살아내는

사명형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충성되게 함께한 기도의 동역자들이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어 새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 맘 다해 부르짖을 때, 

각 가정과 개인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b) 

주후 2026년 4월 6일 주 안에서 따뜻이 오정현 목사

“특새 은혜게시판 중에서” 

절박한 기도로 약속된 미래의

소망을 오늘로 당겨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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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특새를 통해 온 영가족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로부터 성령충만의 능력이 임하여 거룩한 대각성의 영적 돌파와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강사님(케빈 브라운 박사, 백동조 목사)과 오정현 담임목사님께 성령님의 강권적인 기름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마다 메마른 영혼이 소성케 되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가 절박한 기도의 제단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충성되게 지키게 하사, 보혈복음의 능력으로 시대의 가치관을 타파하는 진정한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대각성이 일어나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TODAY’S PRAYER 








